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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 럽

○ 터키, 위키피디아 접속 차단* 3년여 만에 해제

- 1.15 AP통신은 터키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

위키피디아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 헌법(제26조)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

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3년여 만에 해제하였다고 보도
    * ’17.4 위키피디아 내용 중 ISIS 및 다른 테러단체에 대한 자국 지원설 등

터키를 비방하는 내용을 삭제 요청하였으나, 이를 거부하자 접속 차단

○ 佛, 중동 ISIS 격퇴戰에 핵추진 항공모함 배치

- 1.17 ｢마크롱｣ 佛대통령은 항공모함 ‘샤를 드골*’號와 부속 전투함대를 

중동의 ISIS 격퇴戰인 ‘샤말(Chammal)’ 작전에 투입해 후방 지원과 

적의 근거지 폭격 등의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고 발표
    * 라팔 전폭기(20기)･호크아이 조기경보기(2기)･해상초계 헬리콥터(3기)를 탑재,

호위함(2척)･보급선(1척)･핵 공격 잠수함(1척)과 2천명 이상의 병력으로 구성

○ 英, 테러범 가석방 제한 등 법안 3월 상정 추진

- 1.21 英 내무부는 런던브리지 테러(′19.11)*의 후속 대책으로 △중대 

테러범 조기 가석방 불허, △심각한 테러범죄의 최소 형량(14년) 규정, 

△가석방 테러범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사용 등 법안 내용을 공개하고 

3월까지 의회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

미 주

○ 美-이라크軍, ISIS 소탕 연합작전 재개

  - 1.16 AP통신은 미국의 이란 ｢솔레이마니｣ 쿠드스軍 사령관 폭살 

이후 이라크內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단됐던 
美-이라크의 ISIS 소탕 연합작전이 재개되었으며, 미군의 이라크軍 
군사훈련도 빠른 시일내에 재개될 것이라고 보도

    * 1.5 이라크 의회는 주둔중인 미군 5천여명에 대한 철수 결의안 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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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동

○ 시리아, 휴전 선포 사흘만에 무력충돌로 39명 사망

- 1.16 AFP통신은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｢푸틴｣ 러시아 대통령과 

｢에르도안｣ 터키 대통령의 휴전 촉구를 받아들여 1.12일 휴전을 

선포하였으나, 사흘만에 북서부 이들리브州에서 무력충돌 재발로 

39명(정부군 17, 반군 22)이 사망했다고 보도

    * 1.8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반군을 지원하는 터키는 이스탄불에서

정상회담을 한 후 휴전에 합의

○ 요르단 극단세력, 독일 주둔 美軍 공격 가능성

- 1.19 뉴스위크는 독일 주둔 美軍이 독일內 특정 군사기지 부근에 

숨어있는 신원 미상의 요르단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

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제3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보도

아·태평양

○ 외교부, 홍콩 여행경보 1단계로 하향 및 6개국 여행금지 기간연장

- 1.17 외교부는 홍콩 全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(여행자제)에서 

1단계(여행유의)로 하향 조정, 기존 여행금지국가 6개국 및 필리핀 

일부지역*의 여행금지기간을 7.31까지 6개월 연장했다고 발표

    * 이라크･시리아･예멘･리비아･소말리아･아프가니스탄 및 잠보앙가 반도와

술루･바실란･타위타위 군도

아프리카

○ 케냐, 나이로비에서 테러 모의 용의자 5명 검거

  - 1.20 케냐 경찰은 수도 나이로비 북쪽 키암부의 한 술집에서 알샤바브 

소속으로 추정되는 테러용의자 5명(소말리아 3, 케냐 1, 미국 1)을 검거

하였으며, 이들은 나이로비에서의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발표

    * 케냐는 2011년부터 알샤바브 섬멸을 위해 소말리아에 아프리카 연합군 자격으로

군대를 파견 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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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카불 소재 호텔內 총격·인질 테러

○ ’18.1.20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소재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인질 테러가 

발생, 파키스탄人 등 외국인 14명 포함 총 29명이 사망

* ’11년에도 同 호텔에서 탈레반의 자살 폭탄 테러로 21명이 사망

  - 테러범(5명)은 소형화기와 유탄발사기 등으로 무장한 채 호텔에 난입, 

무차별 총격 후 방문객·투숙객 등을 인질로 잡고 아프간 보안군과 대치

  - 보안군이 테러범을 모두 사살하면서 17시간에 걸친 인질극이 종료

○ 당시 호텔에는 2건의 결혼식과 IT 관련 회의가 있었으며 하객과 외국인

방문객이 많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

○ 사건 직후, 탈레반은 이메일을 통해 “카불 인터컨티넨탈 호텔 공격으로 

외국인 침략자들과 그들의 꼭두각시 10명이 죽었다”고 발표

 테러 상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eekly Terrorism Trends

국제해양안보구상(IMSC,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)

◾(출 범) ’19.11 정식 출범

◾(본 부) 바레인 수도 마나마(美 해군5함대 사령부 주둔지)

◾(설립배경) 미국이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걸프

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으로 방위한다며

군사동맹체 설립을 주도

◾(참여국가) 미국, 바레인, 영국, 호주, 사우디아라비아, UAE

◾(기 타) 유럽 주요국은 프랑스 주도의 유럽호르무즈해협호위작전(EMASOH)에 참여,

일본은 중동 해역에 자위대를 파견했으나 IMSC에는 불참


